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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석사학위 청구전



  어느새 쉰의 문턱에 서게 되니 생각이 많아졌다. 공자(孔子)의 《논어(論語)》중 위정 편에 나이 쉰은 하늘의 명령을 

깨달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한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나 보편적인 가치를 깨닫고 하늘의 뜻을 알

아 객관적인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나의 얕은 지식으로는 공자의 유교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

지 못하지만, 세상 만물과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따르기 위해 초연(超然) 해질 필요가 있

는 때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여기고, 개인적 성향과 기호를 사용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소멸

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새기는 오늘을 기억하는 방식일 것이다. 수많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

하는 자연에서 퇴색과 낡음의 어딘가에 머무르는 우주 만물의 초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삶을 대하는 태도를 온전

히 조명하고자 했다. 

  색과 선은 상황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표와 같다. 형태를 이루는 선을 통해 색만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색과 선으로 단순화해 표현했다.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 적정한 여백을 담채로 채색한 

부분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리듬감을 주었다. 예민한 시각적 감각을 동원해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성 안료와 염

료, 분말 피그먼트를 사용했다. 섬세한 선묘가 잘 드러나도록 빛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인 펄 안료를 주로 사용했다. 

그동안 축적해온 재료의 물성에 관한 경험을 이번 작업에서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반복적인 안료와 염료의 사용조

건에도 안정된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 아교 반수를 한 이합 장지를 사용했고,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을 위해 일정 기

간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 바탕재로 쓰인 한지의 습윤성은 적정한 색조를 구현하여 효과적인 안료의 번짐을 도출해 

냈다. 동양 사상에서 대지를 뜻하는 사각형을 화면구성 요소로 활용했고, 이때 사용한 천연 은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태와 빛이 산화되며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했다. 자연 산화를 위해 적정한 기간을 두었고, 인상

적인 효과를 위해 화학적 산화 과정도 적용했다. 

 바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색을 흩뿌리거나 번지게 하며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니,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적당한 긴장감은 유지해야 했다. 계획적이고 편집증적인 평

소의 자아와 자유를 추구하는 욕구가 상충하기보다는 이번 작업에서 조화와 합의를 도출하고 싶었다. 색은 시선을 

사로잡고 자유분방한 배경 형상은 섬세한 선묘와 어우러져 특정하지 않는 무한함과 우연적 변화들로 오묘함과 긴

장감을 교차시키고자 했다. 다변적인 형상을 넘나들며 생명의 순환과 관계를 설명하고, 상징적인 존재도 작업의 소

재로 포용했다. 

 주제의 표현에 있어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도 주제와 부합하게 했다. 최대한 외부 노출을 해오며 은박의 

자연 산화를 유도했던 [남겨지는]의 실제 작업 기간은 1년 가까이 걸렸고, 거칠고 투박한 표면 질감을 위해 수용성 

혼합 재료를 더해 보완하였다. [생의 편린(片鱗)-365개의 기록]은 사방 10cm의 천연 석재를 물고기 비늘처럼 각각

의 개체로 제작하고 유동적인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표면의 은박은 산화 과정뿐만 아니라 생활 흠집이나 외부 충격

에 의해 손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코팅을 진행하여 자연스러운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출했다. 판화처럼 각각의 개

체를 에디션으로 규정하고, 개체 수를 ‘365’라는 숫자를 적용시켜 1년이라는 시간을 연상하게 했다. 

   

   작가 노트



 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을 회상하는 것과 같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서 살았던 기억 중 함박눈이 쌓였

던 한 겨울이나 어스름한 안개가 자욱한 이른 봄의 들판은 이후 도시에서 살게 된 나에게 자연에서 비롯된 풍부한 

감성을 성장시킨 근간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나의 작업에 회자되어 왔다. [5월의 청보리]와 [여름의 기억], [겨울 밤

의 반추]가 학령기가 되기도 전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여고시절부터 한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덕분에 30

해를 거듭하며 같은 상수리나무를 볼 수도 있었다. 작년 가을 길상사에서 본 전각 기둥을 소재로 작업한 [나무(木)

의 시간]은 오랜 세월을 견디며 버티고 서있던 것에서 경외심을 느껴서였다. 늙음을 받아들이기로 한지도 한참이 지난 

중년에 있는 나는 오래전부터 푸르른 청춘을 동경해왔기 때문에 만학도의 눈에 아른거리는 청춘들을 표현한 [파랑

(靑)의 상]이 진행되었다. 돌이켜본 삶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들이 살아갈 청춘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밝고 시원하게 보이는 이미지로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다. 당시엔 고달프다고 느꼈던 나의 청춘에게도 찬란했음이 있

었음을 기억하고자 하는 기색도 완연하길 바란다. 

 처음 구상 단계에서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업하는 계절과 맞물려 해를 넘기다 보니 사계절을 담게 되었다. 

결국 모든 작업이 ‘시간’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전시가 진행되는 계절과 시기를 고려하여 주제가 너무 무겁고 답

답하지 않게 시원한 균형감을 주려고 노력했다.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했다. 시간은 유한하므로 소멸을 예감하는 생은 참으로 짧다. 의연해지기 어려

우면서도 그렇다고 쉽게 안주할 수도 없다. 불투명한 미래에 한계를 두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소멸 뒤엔 새로운 생명

으로 잉태되어 순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다. 지척에 있는 자연의 존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며, 또

한 중년의 끝자락에서 초연(超然) 한 자세로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된 생을 영위하려는 내면적 성찰이기도 하다. 

 작업하는 동안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형상은 자연은 물론 인생과도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변화무상한 자연을 대상으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담는 것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반증이 되었다. 그

냥 지나칠 법한 다소 평범한 소재나 생의 순간을 포착한 일상들이 자연스럽게 예술로 스며들길 바란다.

 초여름에 와 있는 지금... 이번 여름에도 우리 모두가 한껏 푸르르기를 고대한다. 

   

   작가 노트



30해의 상수리 나무_35cm x 35cm_장지에 채색_2023



5월의 청보리_53cm x 45cm_장지에 채색_2023



여름의 기억_91cm x 73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3



비구름의 운율_91cm x 73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3





바다(海)의 결_70cm x 140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가을 색_150cm x 156.5cm_장지에 채색_2023



나무(木)의 시간_87cm x 34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남겨지는_72.5cm x 72.5cm_장지에 혼합재료_2023



낙엽의 초상_33cm x 72.5cm_장지에 채색_2023



세부 이미지 



생의 편린(片鱗)-365개의 기록_10cm x 10cm x 365ea_석재에 은박_2023 



겨울 숲_72.5cm x 100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빙렬((氷裂)_80cm x 47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파랑(靑)의 상_117cm x 45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2



겨울 밤의 반추_170cm x 63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3





새벽 숲의 적_60cm x 190cm_장지에 채색, 은박_2023



Kim, Mi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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